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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심리적

취약집단의 우울·불안이

인터넷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오 상 은 김 주 은‡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본 연구는 COVID-19 발생 이전 심리적 문제나 중독 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

로 코로나 기간 중 우울 및 불안이 인터넷 과의존에 미치는 경로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종단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코로나 발생 이전 정신적 문제 혹은 중독 문제로 진단

또는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성인 140명을 모집하여(평균 연령=31.97, SD =8.94; 남성 30%) 6

개월 간격의 두 차례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의 측정을 위해 코로나의 영향, 한국판

환자건강설문지(PHQ-4), 사회적지지 척도(MSPSS) 및 성인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간략형척도

(KS-A)가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높은 수준의 우울·불

안은 낮게 지각된 사회적 지지로 이어졌으며, 낮은 사회적 지지는 높은 인터넷 과의존으로 연결

되는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COVID-19 이전 심리적, 중독 행동에 대한

취약성이 있었던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인터넷 과의존을 보일 수 있는 위험성이 크므로 이

러한 개인에 대한 특별한 선별,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심리적 취약집단의 인터넷 과

의존에 개입하기 위해 우울 및 불안수준을 경감시킬 수 있는 선행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취약집단의 우울·불안이 인터넷 과의존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이 중

요하므로 심리치료 또는 심리상담과 같은 회기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능력을 증진시킴

으로써 인터넷 과의존 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이 시사된다.

주요어: 취약성, 우울, 불안, 지각된 사회적지지, 인터넷과의존, COVID-19,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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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가

ARS-CoV-2(이하 COVID-19 또는 코로나) 바이

러스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한 2020

년 1월 30일 이후, 성인의 인터넷 사용패턴은 크

게 변화하였다(Mouratidis & Papagiannakis,

2021; Kung & Steptoe, 2023).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 과의

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hubchandani, Sharma, & Price, 2021), 한국의

경우 디지털 미디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성인의

비율이 COVID-19 이전 22.5%였던 반면, 코로나

이후 측정에서는 46.8%로 나타나 두 배 이상의

인터넷 사용 증가 추세가 시사되었다(한국의학바

이오기자협회, 2021). 특히 인터넷 컨텐츠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는 20-30대 연령층의 경우, 코로나

기간 중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 빈곤감과 박탈감

을 거쳐 자살사고의 증가로 이어지기도 하는 등

(대한민국의학한림원, 2021), COVID-19 기간 동

안 크게 증가한 인터넷 의존의 역기능적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소영, 양영미, 윤지

영, 2021; Huang et al., 2021; Sun et al., 2020).

COVID-19 펜데믹은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노출

시켰다.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은 불안과 두려움의

증가, 사회적 접촉 감소, 직업이나 재정의 불확실

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 강화

에 기여하였다(Blanuša, Barzut, & Knežević,

2021; Sukut & Ayhan Balik, 2021). COVID-19

이전에 심리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이하 취약집단)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코

로나로 인한 중독행동의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받

을 수 있다(Chiappini, Guirguis, John, Corkery, &

Schifano, 2020; Hao et al., 2020). Nuechterlein과

Dawson(1984)의 취약성-스트레스(Vulnerability-

Stress Model) 모델에 따르면, 개인의 신체적, 심

리적 취약성이 높고,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이 높

을 때 심리장애 또는 비적응적 행동을 보일 가능

성이 높다. 실제로 COVID-19 이전 정신병력 등

의 심리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코로나 기

간 동안의 정신건강 악화에 중요한 예측 변수로

연구되고 있다(Aylie, Mekonen, & Mekuria, 2020;

Thakur & Jain, 2020; Wand, Zhong, Chiu,

Draper, & De Leo, 2020). 선행연구에 따르면,

COVID-19 이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 기간 동안 불안, 가정폭력, 자

살사고 등의 심리적 고통을 중등도 이상으로 보

고하였으며(Every-Palmer et al., 2020), Kassaeva

등(2022)의 연구는 심리적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

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불안과 우울증의 위

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신 질환이 재

발할 가능성도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독 행

동의 경우, 코로나 이전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

등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인터넷 게임, 도박, 스마트폰 중

독 등 행동중독 위험성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

로 보고되었다(Fazeli et al., 2020; Han, Blanco,

Einstein, & Compton, 2022; Hodgins & Stevens,

2021).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정신건강 장

애와 중독 행동을 모두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Dani & Harris, 2005; Swendsen

et al., 2010),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신적 문제와

중독 행동은 뇌 구성의 변화, 유전적 영향, 스트레

스 및 환경과 같은 근본적 원인을 공유한다

(Kendler et al., 2011; Koob & Volkow, 2016).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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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성인의 25% 이상이

중독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중독 문제는 우울

증, 불안, 정신분열증, 성격장애 등의 정신건강

문제와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AMHSA, 2023).

이처럼 심리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서 우울·불안 증상이 인터넷에 대한 과도한 의존

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스트레스 상황

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등의 자원을 낮

게 인식하기 때문일 수 있다(Roohafza et al.,

2014).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울 및 불안 증상은

사회적 기술 학습 및 사회화에 대한 동기를 약화

시키거나(Lewinsohn, 1974; Joiner & Van Orden,

2008), 사회적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킴으로써(Goodman, Daniel, Eldesouky,

Brown, & Kneeland, 2021; Wang et al., 2018) 사

회적 지지를 실제보다 낮게 지각하도록 만든다.

사회적 자원을 낮게 인식할수록 부정적 생활사건

에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되는

데, 이러한 과정에서 인터넷은 도피의 수단으로써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Mo, Chan, Chan, &

Lau, 2018). 즉,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우울 및 불

안의 요소들이 인터넷 과의존에 이르는 경로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적 변인일 수 있다.

그러나 심리적 취약성을 가진 집단이 코로나

기간동안 인터넷 과의존에 이르는 경로에서 지각

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적 역할은 아직 연구된 바

없다. 현재까지 사회적 지지의 역할에 대해 수행

된 연구에 따르면,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COVID-19 기간 동안 성인의 스트레스와 스마트

폰 중독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함으로써 행동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Lai et al., 2022). 또한 알코올 중독자들

의 회복동기에 관한 연구에서 중독자들이 느끼는

속박감은 고립감과 사회적 지지를 거쳐 회복 동

기로 연결되었는데(Lee, An, & Suh, 2021), 알코

올 중독 환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느

끼면 정서적 지원을 낮게 인식하게 되고, 이는 결

국 알코올 중독자의 낮은 회복동기로 연결될 수

있음이 시사된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들은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대유행병 기간 동안의

정신건강 지표와 인터넷 과의존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취

약집단의 인터넷 과의존에중독행동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취약

집단의 심리적 요인이 과도한 인터넷의 사용을

야기하는 직접적 변인으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행

동중독의 발달이 심리 뿐만 아니라 신체적, 사회

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감안한다

면(Alavi et al., 2012), 개인의 심리적 변인만을

살피는 것은 중독행동을 감소시키는데에 있어 실

효성이 낮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과의

존에 개입하는데에 있어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검증한다면, 개인의 사회적 접촉을 증가시

키거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 수준을 높임으

로써 중독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실질적 개입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심리적 취약집단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독행동의 원인, 매커니즘 및

치료적 개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정신병리의 효과적 개입은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Beard

& Björgvinsson, 2013). 이러한 경험적 연구는 중

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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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별화된 접근방식을 촉진함으로써 보다 효과

적인 맞춤형 치료 개입에 대한 기반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리적 취약성을 연구한 선

행연구를 기반으로(Nam, Nam, & Kwon, 2021;

Tang et al., 2022), COVID-19 이전에 정신적 문

제 또는 중독 문제를 보고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

여 우울 및 불안이 인터넷 과의존에 이르기까지

의 경로를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종단적으로 검증

하였다. 취약집단의 우울 및 불안이 인터넷 과의

존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으

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매개 변인으로 투입하

였으며,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인터넷

사용 동기 및 사용패턴이 인터넷 과의존과 상호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에 따라(Hassan, Alam,

Wahab, & Hawlader, 2020; Mari et al., 2023) 모

든 매개분석 과정에서 성별을 통제변수로 처리하

였다. 연구진들은 취약집단의 우울·불안이 높을수

록 6개월 이후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낮아지고,

낮아진 사회적 지지는 인터넷 과의존으로 연결될

것이라 예측하였다. 연구가설에 따른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방 법

1. 연구참여자

온라인 설문을 통해 COVID-19 발생 이전 정

신적 문제(예: 불안장애, 주요우울장애, 조현병 스

펙트럼 장애, 수면장애, 식이장애 등) 혹은 중독

문제(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게임 중독, 복권

이나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등으로 진단 또는

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성인들을

모집하였으며 COVID-19 발생 기준일은 WHO 국

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2020년 1월 30

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신

또는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활

동하는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참여자를 모집하

였다. 가입이 제한된 온라인 카페에서의 참여자

모집은 연구진이 직접 연구의 목적 및 참여 절차

를 카페 운영진에게 설명한 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에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

으로 온라인을 통한 사전 스크리닝이 진행되었으

그림 1. 연구모형

주. 취약집단: 코로나 이전 정신 또는 중독 문제로 진단 또는 상담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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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스크리닝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①정신적 문제

(예: 불안장애, 주요우울장애, 조현병 스펙트럼 장

애, 수면장애, 식이장애 등) 혹은 ②중독 문제(알

코올 중독, 니코틴(담배) 중독, 게임 중독, 복권이

나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등으로 병원, 상담 센

터,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서 진단 혹은 상

담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예/아니오로

응답하였다. 참여자가 ‘아니오’라고 응답할 경우

설문은 종료되었으며, ‘예’라고 응답한 참여자들은

어떤 주제로 진단 또는 상담을 받았는지에 대한

응답을 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 선정된 11개의

정신적 문제 및 중독 문제가 제시되었으며, 공존

질환을 고려하여 문항에 중복으로 응답할 수 있

게 하였다. 스크리닝 이후 총 217명이 1차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1차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

으로 6개월 후 동일한 내용의 온라인 설문을 실

시하였다. 2차 설문 이후 1) 개인정보 제공에 동

의하지 않은 자, 2) 만 19세 미만인 자, 3) 두 차

례의 설문 모두에 응답하지 않은 자, 4) 불성실한

응답을 한 자(예: 모든 문항에 하나의 숫자로만

응답하거나, 2차 설문에서 코로나 이전 정신적 문

제가 없었다 등 이전 설문과 상이한 응답을 한

자) 77명이 제외되어 140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

었다.

2. 자료수집 절차

자료의 수집은 2022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연구자료의 수집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에 대한 설명 및

참여자 모집, 스크리닝, 두 차례의 설문 응답, 데

이터클리닝 및 코딩 순으로 진행되었다. 자료수집

절차는 연구자 및 훈련된 대학원생 1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1차 설문은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설문의 배포는 정신 혹은 중독 문

제를 다루는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

티 게시판에 설문지 링크주소를 게시하는 방법으

로 진행되었다. 2차 설문은 1차 설문으로부터 6개

월 뒤인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으며, 1

차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설문지 링크를 발

송하고 응답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연구

절차는 소속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

터 심의 및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IRB No.

202105-SB-074-01).

3. 측정 도구

1) 우울 및 불안

참여자의 우울불안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4문

항의 한국판 환자건강설문지(The Four-Item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for Anxiety

and Depression, PHQ-4)를 실시하였다. PHQ-4

는 우울증의 중증도를 측정하는 환자 건강 설문

지(PHQ-9)와 범불안장애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

도 GAD-7의 핵심 항목으로 구성되어 우울과 불

안증상 모두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

고 있다(Kroenke et al., 2009). 국내에서도 김현욱

외(2021)의 연구에서 신뢰도와 구성타당도가 검증

되어 우울과 불안의 핵심 증상을 선별함에 있어

유용성이 증명되었다. 지난 2주 동안 경험한 심리

적 고통을 ‘불안감과 초조감을 느꼈다.’,‘걱정을 멈

추거나 통제할 수 없었다.’,‘일 또는 여가 활동을

하는 데 흥미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기분이

처지거나 우울감, 절망감을 느꼈다.’의 네 문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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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측정은 0점(전혀 느낀 적

없음)부터 3점(거의 매일)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

가 사용되었다. 점수의 범위는 최소 0점에서 최대

12점까지로, 총점에 따라 0∼2점은 일반군(normal

range), 3∼6점은 잠재위험군(suggestive of

depression/anxiety), 7∼12점은 고위험군(highly

suggestive of depression/anxiety)으로 분류한다.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심리적 고통이 심각함을

의미하며, 김현욱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9(Kim, Shin, Lee, & Han, 2021),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93으로 나타났다.

2) 지각된 사회적지지

참여자가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수준을 측정하

기 위해 Zimet 등(1988)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척

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를 사용하였다.

MSPSS는 수검자가 가족, 친구 및 의미 있는 주

변인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회적지지

의 정도를 12문항으로 측정한다. 척도에는 가족으

로부터의 지지(4문항), 친구로부터의 지지(4문항),

타인으로부터의 지지(4문항)로 구성된 세 개의 하

위요인이 포함된다. 문항의 측정은 1점 ‘전혀 그렇

지 않다’에서부터 5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

커트 척도가 사용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함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신준섭과 이영분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신

준섭, 이영분, 1999). 신준섭과 이영분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92으로 나타났다.

3) 인터넷 과의존

참여자의 인터넷 과의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형 성인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간략형 척도

인 KS-A척도(K척도 Short form-Adult)를 사

용하였다. 국내 청소년 및 성인의 인터넷 중독 진

단을 위해 Young이 개발한 인터넷 중독 척도를

기반으로 K-척도(한국정보화진흥원, 2002)가 만들

어졌으며, 2011년 기존척도의 통일성 문제를 보완

한 KS-A척도가 개발되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해당 척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

우 그렇다)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 방식이 사용되

었으며, 인터넷에 의한 일상생활 장애, 가상세계

지향성, 긍정적 기대, 금단증상이 포함된 15문항으

로 이루어져 있다. 분류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K-

척도와의 판별분석 및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

인터넷 중독 수준의 측정은 가상세계 지향성을

제외한 세 가지의 하위요인이 사용되었다(김태민,

서경현,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상세계 지

향성에 해당하는 두 문항을 제외한 13문항을 분

석에 사용하였다.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 고도화

연구(3차)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87이었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계수는 .75로 나타났다.

4) 코로나로 인한 영향

COVID-19로 인해 받고 있는 영향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0점부터 10점까지의

VAS척도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설문에서 참여자

들은 코로나로 인해 받고 있는 영향을 0점(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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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없음)부터 10점(매우 큰 영향을 미침)까지로

표시하여 코로나가 삶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평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6.0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수의 특성과 인구 사회

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

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측정변인들의 상관관

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우울·불안과 인터넷

과의존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

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

다(Baron & Kenny, 1986). Baron와 Kenny의 방

법론에 따르면,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

향이 유의하고,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

향이 유의하며,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

향이 통제된 상태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매개변인

의 영향이 유의하다면 변인 간 매개효과가 있다

고 판단한다. 셋째,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 따

라, 매개효과 계수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고 판단하였다(Preacher & Hayes, 2004). 마지

막으로, Sobel test를 실시하여 우울·불안이 인터

넷 과의존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매개변인의 효

과성을 평가하였다(Sobel, 1982).

결 과

1. 참여자 특성 및 집단 간 동질성 검증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전

체 참여자의 연령 범위는 19∼62세이며, 평균 연

령은 31.97세(SD=8.94)였다(표 2).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전체 140명의 참가자들 중 98명(70%)이

여성이었으며 참여자들의 직업은 관리·사무직군에

서 27명(19.3%)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응답을 보

였다. 주거 형태를 살펴보았을 때, 참여자 105명

(75%)은 가족과 동거하고 있었으며, 결혼 여부에

서 95명(67.9%)이 미혼상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참여자 중 7명(5%)이 코로나에 확진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의 특성은 아

래 표 1에 제시하였다.

집단 간 동질성 검증을 위해 성별, 직업유무,

연령은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취약집단

의 동질성 검증은 참여자들의 응답을 정신질환군,

중독군, 중독군+정신질환군으로 분류하여 Levene

의 동질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관심변인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T1의 인터넷 과

의존[t(138)=-2.03, p<.05]과 T2의 인터넷 과의

존[t(137)=-2.11, p<.05], 지각된 사회적지지

[(t(138)=2.03,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

차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T1에서 남성

(M=28.49, SD=6.03)보다 여성(M=31.98, SD=6.48)

의 인터넷 과의존 점수가 높았으며, T2에서도

남성(M=28.98, SD=5.98)보다 여성(M=31.32,

SD=6.36)의 인터넷 과의존 점수가 높았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경우, 여성(M=26.91, SD=11.18)보

다 남성(M=31.45, SD=10.63)이 높게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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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과 불안에서는 남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직업 유무와 연령에 따른 관심변인의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취약집단 분류에 따

른 집단간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T2의 인터넷 과

의존[F(3,136)=.61, p=.61], 지각된 사회적 지지

[F(3,136)=.37, p=.78], 우울 및 불안[F(3,136)=1.66,

p=.1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아 집단간 동질성이 검정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매개 효과분석에서 성별을 공변인으로

포함하여 통제하였다.

첫 번째 시점(T1)에서 측정된 우울 및 불안 수

준은 6.89(SD=2.59)로 참여자들이 잠재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인해 받고

있는 영향은 7.77(SD=1.82)로 참여자들은 조사당

시 코로나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었음이

시사된다. 두 번째 시점(T2)에서 측정된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28.97점이었으며(SD=11.18) 인터넷

과의존은 30.61(SD=6.32)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들

의 기술통계 내용은 아래 표 2에 제시하였다.

변수 빈도(명) 비율(%) 변수 빈도(명) 비율(%)

성별

남 42 30
최종

학력

초졸 0 0

고졸 24 17.1

여 98 70
전문대졸 11 7.9

대졸이상 105 75

직업

전문경영 20 14.3

결혼

여부

미혼 95 67.9

기혼 44 31.4의료 5 3.6

이혼 1 0.7관리사무 27 19.3

별거 0 0서비스 17 12.1

코로나

확진

확진 7 5기술 6 4.3

비확진 133 95단순 1 0.7

주거

형태

가족동거 105 75자영업 3 2.1

비가족

동거
8 5.7

주부 13 9.3

무직 26 18.6

단독 27 19.3학생 22 15.7

표 1. 연구 참여자 인구 사회적 특성

전체M(SD)
(N=140)

남성M(SD)
(N=42)

여성M(SD)
(N=98)

연령 31.61 (8.65) 33.19 (10.50) 30.93 (7.70)

코로나 영향(T1) 7.77 (1.82) 8.00 (1.82) 7.67 (1.83)

우울 및 불안(T1) 6.89 (2.59) 6.76 (2.66) 6.95 (2.57)

지각된 사회적 지지(T2) 28.27 (11.18) 31.45 (10.63) 26.91 (11.18)

인터넷 과의존(T2) 30.61 (6.32) 28.98 (5.98) 31.32 (6.36)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괄호 안은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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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분석

T1에서 측정된 우울 및 불안은 같은 시점에서

측정된 인터넷 과의존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42, p<.001), T2의 인터넷 과

의존(r=.30, p<.001)과 정적 상관, T2의 지각된 사

회적 지지(r=-.44, p<.001)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우울 및 불안이 높을수록 현재 시점 뿐만

아니라 6개월 후의 인터넷 과의존 수준 또한 높

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T1 시점의 인터넷 과의존은 T2 시점의 인터넷

과의존(r=.62, p<.001)과 정적 상관을, T2 시점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r=-.30, p<.001)와 부적 상관

을 보였다. T2 시점에서 측정된 인터넷 과의존은

같은 시점에서 측정된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유

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44, p<.001).

3. 코로나 시기 우울 및 불안과 6개월 후 인터

넷 과의존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

개효과 분석

1) 1단계 : 우울 및 불안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

에 미치는 영향

우울 및 불안이 매개변수인 지각된 사회적 지

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 분

석을 시행한 결과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였으며(F=21.11, p<.001), R2은 .23로 독립변

수가 종속변수를 23% (수정된 R2=22%)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우울 및 불안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부적 영향

(β=-.44,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 및 불안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

각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의 경우

여성(β=-17, p<.05)일 때 사회적 지지를 감소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2) 2단계 : 우울 및 불안이 6개월 후의 인터넷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우울 및 불안이 인터넷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

며(F=.81, p<.001) R2은 .11로 독립변수가 종속변

수를 11%(수정된 R2=10%)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우울 및

불안은 인터넷 과의존에 정적 영향(β=.29, p<.001)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우울 및 불안

이 높을수록 6개월 후의 인터넷 과의존이 증가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의 경우 여성(β=.16)

일 때 인터넷 과의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3) 3단계 : 우울 및 불안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

를 통해 6개월 후의 인터넷 과의존에 미치는 매

개효과 분석

우울 및 불안과 인터넷 과의존의 관계에서 지

각된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투입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였으며(F=12.40, p<.001), 독립변수

가 종속변수를 22%(수정된 R2=20%) 설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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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Durbin-Wastson 통계량은 1.92로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

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

는 6개월 후의 인터넷 과의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20, p<.001), 3단계

모형에서 우울 및 불안이 인터넷 과의존에 미치

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β=.14,

p=.11). 이는 곧, 참여자의 우울 및 불안이 6개월

후의 인터넷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지각

된 사회적 지지가 완전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단계별 효과는 아래 표 3에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 여부를 검증하

고자 5,000번의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여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우

울 및 불안, 지각된 사회적 지지 모두 신뢰구간

안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우울 및 불안과 6개월

후의 인터넷 과의존 사이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

지의 매개역할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

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아래 표 4 및 그림 2

와 같다.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우울 및 불안→

지각된 사회적지지

우울 및 불안→

인터넷 과의존

우울 및 불안→지

각된 사회적지지→

인터넷 과의존

B(β) t B(β) t B(β) t

상수 44.45 18.45*** 24.16 14.93*** 33.15 12.56***

통제

변수
성별(여성) -4.13 (-.17) -2.28* 2.21 (.16) 2.00* 1.35 (.10) 1.27

독립

변수

우울 및

불안
-1.92 (-.44) -6.01*** .71 (.29) 3.63*** .33 (.14) 1.60

매개

변수

지각된

사회적지지
- - - - - - -.20 (-.36) -4.18***

R2(adjR2) .23(.22) .11(.10) .22(.20)

F 21.11*** 8.81*** 12.40***

*p<.05, **p<.01,***p<.001

표 3. 우울 및 불안과 인터넷 과의존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분석

경로 B S.E.
신뢰구간

LLCI ULCI

우울 및

불안(T1)
→

지각된

사회적 지지(T2)
→

인터넷

과의존

(T2)

-2.04 .06 -.31 -.09

주. B=비표준화 계수, S.E=표준화오류, LLCI=신뢰구간 하한값, ULCI=신뢰구간 상한값, 성별은 공변인으로 포함되어 통제되

었음.
***p<.001

표 4.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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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우울 및

불안과 인터넷 과의존 사이에 지각된 사회적 지

지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3.27,

p<.001).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논 의

본 연구는 COVID-19 펜데믹 기간 중 정서적

취약성을 가진 성인이 인터넷 과의존에 이르는

경로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역할을 검증

하기 위해 수행된 종단연구이다. 이를 위해 코로

나 이전 심리적 문제 또는 중독 행동 문제로 진

단 또는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성인 140명

을 모집하였으며, 참여자들은 6개월 간격의 온라

인 설문을 두 차례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 번

째 시점에서 측정된 참여자들의 우울 및 불안 수

준은 잠재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개월 후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경로가 참여자의 인터넷 과의존

으로 연결되는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곧

COVID-19 이전 정서적 또는 행동적 문제를 겪었

던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울·불안이 높고,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강하

게 하게 되며, 결국 인터넷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그림 2. 우울불안과 인터넷 과의존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매개 경로
효과크기 간접효과

z-value
a(Sa) b(Sb) a × b

우울 및 불안 → 지각된 사회적 지지 → 인터넷 과의존 -1.88(.33) -0.20(.05) .33 3.27***

주. a(Sa)=우울 및 불안-지각된 사회적지지 효과크기(표준편차), b(Sb)=지각된 사회적지지-인터넷 과의존 효과크기(표준편

차)
***p<.001

표 5. 우울 및 불안과 인터넷 과의존 사이의 지각된 사회적지지에 대한 Sobel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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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는 코로나 기간 동안 취약 집단의 심리적 고통이

인터넷 과의존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종단적으로

검증한 최초의 연구로, 취약집단의 인터넷 과의존

문제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 역할을 강

조하는 경험적 연구이다.

매개모형 분석 결과 나타난 지각된 사회적 지

지의 완전매개 효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

다. 우울과 불안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로 연결되

는 경로에서, 취약집단의 우울·불안은 개인이 지

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연구결과는

정신건강의 악화가 낮은 사회적 지지를 예측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Elmer &

Stadtfeld, 2020; Santini et al, 2020; Wenzel,

2008). 우울 증상을 가진 개인과 집단의 상호관계

를 네트워크 분석으로 검증한 최신 연구에 따르

면, 참여자의 우울 증상이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

작용 그룹의 크기가 작았으며, 사회적 활동에 더

적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나타났다(Elmer &

Stadtfeld, 2020). 또한 정신 건강과 사회적 단절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미국 성인 3,500명의 데이

터를 사용하여 5년 간격의 종단 중재 분석을 수

행한 결과, 참여자의 우울 및 불안 증상은 개인이

느끼는 사회적 단절과 고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Santini et al., 2020). 이

와 같은 현상을 생물학적으로 해석한 연구에 따

르면, 인간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때 분비되는

엔돌핀은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결합되어 긍정적

인 감정을 촉진한다(Johnson & Dunbar, 2016).

그러나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임상 증상은 이러

한 생물학적 과정을 저해하게 되는데, 이러한 증

상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오는 긍정적인 기분을

차단함으로써(Steger, 2009)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

적으로 위축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Machin & Dunbar, 2011).

또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인터넷 과의존으로

연결되는 경로에서, 취약성을 가진 개인이 느끼는

사회적 연결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은

개인의 대인관계나 사회적 소통 등을 대신하는

대안적 역할로 사용됨으로써 인터넷의 과도한 사

용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

들과 맥을 같이 하며(Jia, Liu, & Yang, 2022;

O’Day & Heimberg, 2021),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인터넷 과의존을 예측하는데 있어 결정적 매개변

수가 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한다. 안정적

인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사회 네트워크를 강화

하고, 스트레스 상황을 보다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의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Ozbay et al., 2007). COVID-19의

영향으로 사회에 다양한 중독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맥락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그 영향력

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연

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동안 지각된 사회

적 지지는 스트레스와 충동성을 유의하게 낮춤으

로써 성인의 강박적 쇼핑중독을 완화시켰다(Li et

al., 2022). 또한 고등학생 1,277명을 대상으로 수

행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코로나 기간 동안

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과 삶의 질 사이의 부적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Guo et al., 2021).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재난 또는 질병

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확대시키거나 완충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Langan, Lav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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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gast, 2017; Turner, 2015; Xiao, Zhang, Kong,

Li, & Yang, 2020).

본 연구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 임상적 시사점

을 가진다. 첫째, 중독 행동에 대한 선택적 개입을

제공하기 위해 취약집단 또는 개인을 식별하고

그 특성에 맞게 분류하는 ‘예방적 건강관리’가 강

화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 연구결과는 심리적 또

는 행동적 취약성을 가진 집단이 COVID-19와 같

은 사회적 재난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더

욱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검증한 기존 선

행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Capasso et al.,

2021; Qiao & Huang, 2022; Vidot et al., 2021).

따라서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개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험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위드 코로나(With COVID-19)’시

대의 정신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일례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및 자원 인프라의 확보를 통해 ‘예방적 건강

관리’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현재.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정신건

강복지센터는 지자체 단위에 설치되어 보건소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인프라가 충분한 것

으로 보일 수 있으나(김동진, 2022), 현재까지 제

공되는 서비스는 낮은 물리적 접근성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부족, 양질의 컨텐츠 부족 등으로 취

약한 개인을 식별하고 분류하는데 제한이 있다(전

진아, 강혜리, 2020). 둘째,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개인이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것은

인터넷 과의존 문제를 예방 및 처치하기 위해 매

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필

요할 것이나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능력을 증

진시킬 수 있는 심리적 개입은 충분히 개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Eagle, Hybels, &

Proeschold-Bell, 2018).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인지 재구성(Cognitive reframing)은 참여

자들의 긍정적 자기 인식을 높임으로써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Brand,

Lakey, & Berman, 1995), Eagle 등(2018)은 인지

재구성을 통해 사회적 연결성이 낮은 목회자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안

하였다. 그 밖에도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능력

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제시되고 있

으며 일부 개입은 효과성이 검증되고 있으나

(Fernando et al., 2021; Humphries, Tasnim,

Rugh, Patrick, & Basso, 2023), 이러한 개입 방법

들은 취약 집단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모집단에

서 충분히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인터넷 과의존의 개입에 있어 사회

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치료적 개입의 방

향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인터넷 과의존 문제를

예방하고, 적극적 개입을 하기 위해 취약집단의

우울 및 불안의 수준을 경감시키는 것에서 나아

가, 그들을 사회와 연결시키고, 충분한 지지를 받

고 있다고 인식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인터넷 사

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취약집단의 대표성

을 확보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경험적 연구에 따

르면,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정신질

환 유병률은 일반 인구의 유병률에 비해 과대추

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Huang &

Zhao, 2020; Li et al., 2020; Wang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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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agar, Chawla와 Sen(2020)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이 DSM 혹은 ICD

를 기반으로 한 의학적 진단과 유사하지 않을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

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신병리를 진단받은 사

람들이 가입 및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를 중심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나, 후속 연구에

서는 보다 대표성이 검증된 표본을 추출하여 연

구의 외적타당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개인의 심리적 소인이

과도한 인터넷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6개월 간격으로 조사한 두 시점을 측정한

종단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시점의 우울

과 불안이 6개월 후의 인터넷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종단연구에 해당하나, 지각된 사회

적 지지는 인터넷 과의존과 같은 시점에 측정되

어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

COVID-19 사태가 비교적 최근 발생했기 때문에

펜데믹의 영향에 대한 현재까지의 종단연구는 대

부분 두 개의 시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Li et al., 2022; Mun & Lee, 2021; Rozgonjuk,

Pontes, Schivinski, & Montag, 2022). 따라서 후

속 연구에서는 심리적 소인과 과도한 인터넷 사

용에서의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세 시점으로

연구하여 인터넷 과의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펜데믹의 영향을 보다 장기적으로 검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COVID-19 펜데믹 기간 중 취약성을 가진 성인이

인터넷 중독에 이르는 경로를 검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취약집단의 인터넷 과의존에 결정

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취약집단의 인터넷

과의존에 개입함에 있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소인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의 지각 능력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사회연결망을 넓혀가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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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Pati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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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social support in the path of

depression and anxiety on Internet dependen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people who

had psychological or addiction behavior problems before the pandemic’s outbreak. We recruited

140 adults who had been diagnosed with or consulted for psychological or addiction problems

before the outbreak of COVID-19 (average age=31.97, SD=8.94, male 30%), and conducted two

online surveys every six months. For the measurement of each variable of COVID-19 impact,

the Korean version of 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HQ-4), the Social Support Scale

(MSPSS), and the Adult Internet Addiction Self-Diagnosis Brief Scale (KS-A) were used. We

conducted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for the collected data using the SPSS

26.0 program and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 through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

found that high levels of depression and anxiety led to low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low

social support showe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that led to high Internet dependenc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eople who were vulnerable to psychological and addiction behavior

before COVID-19 were at high risk of becoming overdependent on the Internet because of

COVID-19. Therefore, these individuals need special screening and intervention, and prior

measures to reduce the level of depression and anxiety will be needed to intervene in the

overreliance on the Internet of the psychologically vulnerable groups. Furthermore, it is

suggested that since the ro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is important in the path where

depression and anxiety in vulnerable groups lead to Internet overdependence, it can effectively

intervene in Internet overdependence by enhancing the ability to perceive social support

through sessions such as psychotherapy or psychological counseling.

Keywords: Vulnerability, Depression, Anxiety, Perceived Social Support, Internet Overreliance,

COVID-19, Cor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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